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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의 행복과 일

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 이 채 정, 삶의질그룹 삶의질데이터센터장  허 종 호   

본 원고는 연구진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요   약
S U M M A R Y

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

01
  �개인의 행복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영향받으며, 일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및 관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임
  �종사하는 일이 어떤 특성을 갖는 일을 하고 있는지, 그러한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행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
날 수 있음

  �본 브리프에서는 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 데이터를 토대로, 근무환경 요인 중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가 직무만족도 및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
미치는가를 확인함

일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

02
  �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(Hours worked)이 긴 국가에 해당하며,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자는 OECD 평균(연간 1,687
시간)보다 연간 221시간(9.2일) 더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

  �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 데이터 분석 결과, 초과근로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직에 종사하는 경우,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의 정규근로를 
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

근로시간과 행복

03
  �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 데이터 분석 결과,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고, 비정규직 임금근로자, 비임금근로자(1인 사업자, 
고용주 등)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

  �2020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(11.4%)의 2.3배 수준인 26.1%이고, 자영업자 비율은 24.6%로 
콜롬비아(50.1%), 브라질(32.6%), 멕시코·그리스(31.9%), 터키(31.5%), 코스타리카(26.6%), 칠레(25.8%) 다음으로 높음

고용형태와 행복 

04
  �직무만족도가 낮은 경우(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, 자영업자 등)는 일에 대한 객관적 보상뿐만 아니라 주관적 보상도 충족되지 
않아, 사회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행복 불평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음

  �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
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

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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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 회사들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, 현대의 일하는 세계의 가장 주목할만한 

특징은 결국 내적인 것으로서 우리 정신의 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. 그것은 바로 일이 우리를 

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널리 퍼진 믿음이다. 

� - 알랭 드 보통(2009), 「일의 기쁨과 슬픔」 중에서

   �개인의 행복은 본인이 속한 사회 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므로,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
행복에 영향을 미침(Easterlin, 1974)

  �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 지위도 행복과 연관성이 높음(Leary et al., 2014; Ward & King, 2016)

  �일은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, 행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

   �일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검토

  �개인 특성, 근무환경, 조직 특성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함

- 근무환경은 근무시간, 역할 과다, 고용형태 등의 특성을 포함함

  �근무환경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시간과 고용형태의 비자발적 선택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궁극적으로 

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(안준엽 외, 2015)

- �장시간 일할수록, 비자발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(비정규직, 시간제 등)의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었을 경우 행복감은 

감소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

  �근로시간과 고용형태는 개인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, 일에 대한 만족

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

   �어떤 특성을 갖는 일을 하고 있는지, 그러한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행복 수준에 차
이가 나타날 수 있음

  �2020년 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1) 데이터를 토대로, 근무환경 요인 중 근로시간과 고용형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

파악하고, 다시 직무만족도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
- �궁극적으로 근무환경 요인을 개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,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

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가능함

P A R T

Ⅰ
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?

≒ 당신은 행복합니까?

1)  �2020년  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는 2020년 기준 6,500가구 내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됨. 본 브리프에서는 19세 이상의 
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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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�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(Hours worked)이 긴 국가에 해당하며,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자는 
OECD 평균(연간 1,687시간)보다 연간 221시간(9.2일) 더 일하는 것으로 확인

  �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,908시간으로 멕시코(2,124시간)와 코스타리카(1,913시간) 다음으로 

세 번째로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임

- �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로 연간 1,332시간으로 집계되었고, 덴마크(1,346시간), 영국(1,367시간), 노르웨이

(1,369시간), 네덜란드(1,399시간) 등도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에 해당함

   �긴 근로시간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(GDP per hour worked)은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유지
하고 있으며, 2020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27위에 해당

  �2020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(40.5달러)보다 1.2달러(2.96%) 증가한 41.7달러로, 이는 한국 근로자 1인

이 1시간 동안 생산하는 재화·용역의 부가가치를 의미함

  �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(111.8달러)로 한국의 약 3배이고, 룩셈부르크(96.7달러), 노르웨이(85.5달러), 

덴마크(75.4달러), 미국(74.5달러) 순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P A R T

Ⅱ 근로시간과 행복

[그림 1] 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: 2020년 

자료: OECD Sta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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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�「한국인의 행복조사(2020년)」 분석 결과, 정규 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
(7.4점)와 행복 수준(6.9점)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

  �한국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 초과근로는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됨

- 주 40시간 미만, 주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, 주 52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행복 수준 파악함

  �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 분석 결과, 초과근로(주 52시간 초과)를 하거나 시간제근로(주 40시간 미만)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

경우 정규근로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(주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)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음([표 1] 참조)

[그림 2] OECD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비교: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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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OECD Stat.

[표 1]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행복 수준: 2020년

근로시간 응답비율(%)
직무만족도 행복

평균 F 평균 F

40시간 미만 15.9 7.1
73.6***
(0.00)

6.7
45.0***
(0.00)40시간 ~ 52시간 미만 76.0 7.4 6.9

52시간 이상 8.1 6.9 6.5

주: 1.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 모두 10점 척도 기준
	 2. *** p<0.01, **p<0.05, *p<0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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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�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유형화되며,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, 비임금근로자는 1인 
사업자와 고용주로 구분됨

  �한국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 해당함

   �OECD 회원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, 한국은 26.1%로 콜롬비아 다음으로 높고, 이는 OECD 회
원국 평균인 11.4%의 약 2.3배 수준임

  �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, 일용직, 단기간 근로계약자, 파견근로자,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

하는 개념이나, OECD에서는 임시직 근로자(Temporary employment)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함

   �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(self-employment rate)을 살펴보면, 한국은 전체 근로자의 24.6%가 자영
업자이고, 콜롬비아(50.1%), 브라질(32.6%), 멕시코·그리스(31.9%), 터키(31.5%), 코스타리카(26.6%), 
칠레(25.8%) 다음으로 높음

  �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(6.1%)의 약 4배에 해당함

P A R T

Ⅲ 고용형태와 행복

[그림 3] OECD 회원국의 비정규직 비율 비교: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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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4]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 비교: 2019년

   �「한국인의 행복조사(2020년)」 분석 결과,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(7.4점)가 가장 높고, 비정규직 임
금근로자(7.3점), 비임금근로자(7.0~7.2점)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

  �행복감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6.9점, 비임금근로자는 6.7점으로 나타남

주: 1.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 모두 10점 척도 기준
	  2. *** p<0.01, **p<0.05, *p<0.1

[표 2]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행복 수준: 2020년

주: 최신통계에 해당하는 2020년 자료에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누락되어, 2019년 기준 자료를 제시
자료: OECD Sta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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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   한국인의 행복과 일

일로 인한 행복 불평등

   �2020년 「한국인의 행복조사」 데이터 분석 결과,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가 
나타남

  �일로 인하여 부여되는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책임이 클 때,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

- �① 초과근로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정규근로를 하는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고, ② 임금근로자

가 비임금근로자보다 행복 수준이 높으며, ③ 직무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, 비정규직 임금근로자, 1인 사업자, 고용주 

등 비임금근로자 순으로 감소함

- �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등 불안정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,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꾸려야 하

는 등 일이 부과하는 책임이 클 때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

   �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은 경우는 주관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낮은, ‘괜찮은 일자리
(Decent Job)’로 보기 어려운 일자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

  �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, 자영업자 등은 일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

가능성이 높음

- �일에 대한 객관적 보상뿐만 아니라 주관적 보상도 충족되지 않아, 사회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행복 불평등도 심화될 우

려가 있음

  �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, 일로 인

한 행복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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